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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입법고시 2차시험 합격자는  

지난해에 비해 1명이 줄어든 24명으로 확인

됐다.

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16일 2021년 ‘제37

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3차

시험 시행계획’을 공고했다.

일반행정직의 경우 11명이 합격자 명단에 

이름을 올리며 지난해보다 합격자가 1명이 

늘었으나 1차시험의 난도가 급상승하며 예년

에 비해 1차 합격자가 감소한 재경직은 지난

해보다 2명이 줄어든 9명이 2차시험 관문을 

넘어섰다.

특히 법제직 합격자가 3명이나 감소한 점이 

눈에 띈다. 이는 법제직에서 올해 1차시험 합

격자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

락하고 올해 1차시험이 면제된 2명의 유예생

이 모두 2차시험에 합격한 결과다. 사서직에

서도 2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.

합격선은 일반행정직은 소폭 하락했으나 

법제직과 재경직은 상승했다. 이번 일반행정

직 합격선은 60.58점(지방인재 57.62점)으로 

지난해의 62.07점에 비해 1.49점 낮아졌다.

재경직은 67.4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

해(63.47점)에 비해 3.93점 하락한 수치다. 

법제직의 합격선은 지난해의 58.8점에 비

해 4.6점 상승한 63.4점을 기록했다. 지난

해 선발을 진행하지 않은 사서직의 합격선은 

63.48점이다.

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이번 

입법고시 2차시험은 예년에 비해 예상을 완

전히 벗어나는 생소한 주제가 출제되는 경향

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최근 매우 높은 난도를 유지하던 경제학의 

경우 주제 자체는 낯설지 않았지만 계산이 까

다롭게 출제돼 애를 먹었다는 평가가 많았다. 

재경직 시험 과목인 재정학과 통계학의 출제

경향도 대체로 경제학과 비슷했다는 평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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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2차, 

24명 합격… 일반행정직 늘고, 

재경 줄고

- 일반행정직 11명·법제 2명·재경 9명·사서 2명 합격

- 27~28일 면접시험…30일 최종 합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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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학과 행정학, 경제학 등에서 미얀마 군

부 쿠데타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 시

의성 높은 주제가 출제된 점도 언급됐다. 과

목별 체감난도 평가는 응시생간 이견이 나타

나기도 했다.

2차시험의 고난도 실력 검증을 통과했지

만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3차 면접시험의 벽

을 넘어서야 한다. 이번 입법고시의 최종선발

예정인원은 일반행정직 6명, 재경직 6명, 법

제직 3명, 사서직 1명으로 2차시험 합격자가 

모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반행정직

에서 5명, 재경직에서 3명, 사서직에서 1명이 

고배를 마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면접시험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

에 걸쳐 종합직무능력검사(인성검사), 조별 

집단토론, 개별면접 및 발표 등이 전경련회관 

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다. 면접시험까지 

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30일 

발표된다.

(출처/법률저널)

〈사진은 지난 5월 27일 입법고시 2차시험이 치러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시험장〉


